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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남성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과 함께 성경적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믿음 지킴이가 됩시다.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리고 유혹이 와도 순수한 믿음은 지
켜져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분노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집요한 성적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총리가 되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억울한 세월을 10
년이 넘도록 보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셉이 받은 비슷한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히10:39) 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계시
록에서 예수님께 환영을 받던 등장인물들은 우상숭배와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믿음을 지켜야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 지킴이가 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정, 가족들이 쉴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런데 가장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할 가
정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이 겪는 상처와 아픔이 시작되는 곳이 가정
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불행의 요소나 상황의 위기가 있을 지라
도 천국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지키기 위
해서 서로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지켰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만
들어 버렸는지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땐 어떤 핑계를 대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세상 지킴이가 됩시다.
오늘 세상을 돌아봅시다. 병들어 가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
어가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지구방위대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권력과 경제, 그리고 사회 뒤에 숨어있는 거짓입니다. 거짓



의 영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술의 
순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상한 나라, 정직하게 일
하면 망하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아버지들 
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지구방위대는 바로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신실한 남성들 밖
에 없습니다.

입술이 순결한 남성들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거래하고 일하는 신앙인이 되
어야 합니다. 정직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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